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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꿈에 자기 자신이 보이면, 이는 대개 자기 영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혼적 

상태와 그 마음과 정신 상태를 초자연적 현상에서 보는 것이다.

2. 기도하고 깊은 단계에 들어가도 자기 영을 보기는 어렵다.

3. 상대의 영을 보는 것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볼 수 있다.

4. 천국이나, 낙원이나, 지상영계나, 지옥이나 정확하게 자기 영이 가야 거기 

있는 영들을 볼 수 있다.

5. 영은 영으로 보고, 육은 육으로 본다.

6. 자기 영을 보는 것과 자기 육을 혼적 상태에서 보는 것은 다르다. 이와 같

이 나사렛 예수님의 영을 보는 것과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혼적 상

태에서 보는 것이 다르다.

7. 꿈이나 환상 중에 나사렛 예수님이 보이는데, 이는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혼적 상태로 보인 것이다.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낙원 영계에서 

보면, 나사렛 예수님의 영을 그 제자들의 영과 같이 볼 수 있다. 그 영은 육신

의 생김새와 다르다.

8. 자기 육신을 혼적 상태에서 본 것과 자기 영을 본 것은 전혀 다르다.

9. 산에서 기도할 때 영의 세계에서 내 영을 봤는데 누구인지 몰랐다. 고로 처

음에는 거부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이 나와 같았고, 나를 기쁨으로 대해 주었

다. 내 육신이 금식을 오래하고 고생할 때와 회복하여 얼굴에 빛이 날 때가 다

르듯, 내 육신과 영의 생김새는 달랐다. 고로 처음에는 내 영인 줄 전혀 생각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점점 깨달아지면서 내 영이냐고 물으니 맞다고 했다. 그 



당시 내 영은 성장기 영이였고, 내 육과 피부 빛깔도 다르고, 입은 옷도 다르

고, 내가 알아듣는 한국말을 하는데 말로 안 하고 마음으로 했다. 생시에 내 

영을 봤으니, 내 손으로 영을 만져 보았다. 그랬더니 손이 닿으면 흠집이 날 

정도로 피부가 부드러웠다. 총명하고, 맑고, 아름답고, 명랑했다.

10. 이때부터 평소 기도할 때 보던 내 모습은 내 육이 혼적 상태에서 보이는 

것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 자기 영은 육체를 이탈하여 육과 완전히 분립돼

야 보인다.

11. 자기 영을 보는 단계로 가기가 너무 어렵다. 흔히 꿈에 자기 육신을 혼적 

상태에서 본 것을 자기 영을 봤다고 하는데, ‘영’은 자기 영이라도 아무나 볼 

수가 없다.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법이 있다. 고로 영적 단계로 가야

만 영을 보게 된다.

12. 자기 육신을 혼적 상태에서 초자연적 현상에서 보니, 약간 다른 생김새와 

모양으로도 보게 된다.

13. 자기 육이 혼적 상태에서 보이는 것과 자기 영이 육체에서 이탈되어 보이

는 것이 다르듯이, 나사렛 예수님의 살았을 때의 육신의 모습을 초자연 현상에

서 보는 것과 그 영의 모습을 보는 것이 다르고, 또 삼위일체 성자의 모습은 

다르다. 

14. 현시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육체를 본 자가 없다. 현재 나사렛 예수

님의 그림들은 화가들이 기도할 때 그 육체의 모습이 혼적 상태에서 나타난 

것을 보고 그린 것이다. 우리는 이를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구나.’ 머릿속

에 입력하고 인식하고 있다.

15. 나사렛 예수님의 본 영체는 화가들이 그린 그림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 삼

위일체이며 하나님의 아들 격인 전능자 성자 본체의 영도 나사렛 예수님의 영

체와 그 모습이 전혀 다르다. 하나님 본체 영과 성령님 본체 영도 각각 그 모



습이 다르다. 삼위의 본체는 모두 상징으로 보여 주지, 그 본체를 보여 주지 

않으신다. 인간이 그 모습을 볼 수 없다.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는 말씀으로 나

타나시고 상징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의 존재를 글로만 말했

다.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다고 말한 성경의 기록은 없다. ‘얼굴이 원형이다. 

키가 크다. 눈이 깊다. 귀가 크다. 입은 작다. 턱은 뾰족하다, 목은 굵다. 몸은 

크다. 사람보다 3배 크다.’ 이런 성경 기록은 없다. 봤으면 말하고 기록해 놓았

을 것이다.

16. 육신을 쓰고 나타나신 전능자나, 전능자의 육이 된 자의 영을 보는 것은 

합당치 않아서 보여 주지 않는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으나, 역시 본

체가 아니고 상징체다. 성경에 다 나온다.

17. 삼위일체 성자도 사람이신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셨다. 성경

의 수십 군데에 나온다. 

18. 영계에 들어가면, 천사들은 천사의 형상 그대로 보인다. 그 형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추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 모습이 인간의 3배 정도 크

고, 키는 2m 50cm 정도였다. 아주 건강하고 큰 거인의 모습인데 호리호리하

고 날렵하여 그 몸이 마치 축구장의 축구공보다 더 가볍게 땅과 공중을 다녔

다. 천사들이나 영들은 공중으로 날아다닌다고 하는데,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

라 공중을 다니는 것은 그들의 삶 자체였다. 인간이 공중을 다니면, 그것은 날

아다닌다고 말할 수 있다. 영들이 공중을 다니면, 그것은 날아다닌다고 할 수 

없다. 영들은 공중을 육지처럼 보고 다닌다.

19. 우리가 꿈에 자기와 상대를 보게 되는데, 이는 자기 육신과 상대의 육신의 

혼적 상태를 초자연적 현상에서 보는 것이다. 또한 자기가 마음을 먹고 행하는 

것들도 보인다. 그리고 지상영계에서 실제로 사는 영들과 육신이 죽은 영들도 

보인다. / 생시에 자기 육신이 영을 볼 때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다. 

그것도 자기가 영적 상태로 전환됐을 때 보이고, 거의 꿈이나 기도 중에는 초

자연적 혼적 상태에서 영들이 보인다. 



20. 성자 본체의 영은 2000년 동안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며 역

사하셨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러하셨다. 그렇다고 그 얼굴이 성자의 얼굴은 

아니다. / 천모이신 성령님은 전능자로서 예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신비하

고, 크고, 또 여자 옷을 입으셨고, 가슴도 있으시고, 몸매도 멋있고, 얼굴도 사

람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계신다. 선생은 그 모습을 보았으나, 그렇다고 그 모

습이 본체는 아니다. 사람은 삼위의 본체를 그대로는 못 본다. 상징적 형상체

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니 사람과는 완전히 비교가 안 되는 존재자셨다. / 그

가 늘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의 형상으로 나타나 감동시키시고 도우시고 엄마

처럼 행해 오셨다. 하나님도 성자도 늘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의 형상으로 나타

나 역사하셨다. / 지금은 나사렛 예수님과 삼위일체의 성자를 완전히 구분하고 

쪼개서 말해 준다.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자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계를 창조하시고 천국을 창조하셨다. 때가 되어 사명자의 

수준이 되니 합당하여, 성자께서 예전보다 더 밝히 밝히시는 것이다. / 성자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2000년 동안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성자가 처음으로 출현하실 때 나사렛 예수님을 쓰고 나타나시어 신약권

에서 그를 메시아로 정하셨고, 그에게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신이 임했기 때문

이다.

21. 삼위일체는 구약 때는 모세나 선지자들을 쓰고 나타나셨다.

22. 어느 시대든지 삼위일체는 그 시대에 보낸 구원자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

셨고 상징적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를 보았으면 나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셨다.

23. 삼위일체가 인간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셨다고 해서 하나님과 성자의 모습

이 인간의 육의 모습과 같고, 또 여성신이신 천모 성령님이 인간의 남자의 모

습과 같겠느냐. 상징적으로 삼위일체를 봤는데도 인간과는 전혀 달랐다. 이미 

예전부터 삼위일체에 대해 밝혀 왔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일체이시나 각 위

로 존재하신다.



24. 소경은 못 보고 느낌으로 알고 말하고, 눈 뜬 자는 알고 말한다.

25. 확실히 알고 믿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느냐. 


